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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기술에 관한 콘텐츠의 상상력 EDITORIAL

문화와 생활을 아우르는 기술의 발전 속도는 놀

랍기만 하다.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

가 개발되고, 또 사라지고 있다. 빠른 속도는 재미

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적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로 

부담이 되기도 한다. 연일 발달하는 첨단 기술을 적

절하게 아우르면서도 이를 천천히 일상에 도입해 

나가는 사용자를 놓쳐서는 안 된다. 덕분에 이번 호

를 만드는 내내 편집부에서는 다른 때보다도 더욱 

치열했던 회의가 계속되었다. 

문화기술이 발을 딛고 있는 장소는 현재지만, 바

라보고 있는 방향은 미래라고들 말한다. 미래는 확

실하지 않은 것이 매력이지만, 각자 매력을 느끼는 

지점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. 그렇게 문화기술이 

담아낸 콘텐츠의 그림은 모두 제각각이기 마련이

고, 콘텐츠가 그리는 문화기술의 모습은 언제나 상

상이라는 영역에 한 발을 디디고 서 있게 된다. 지

금 홀로그램 기술이 부분적으로 구현되고 있고, 또 

블록체인 서비스가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

도 내일의 기술이 만드는 세상이 지금의 그것과 완

전히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다. 발달하는 기술은 패

러다임 전체를 일순간에 변화시킬 수도 있다. 그래

서 사람들이 써내는 글과 예측은 아주 가까운 미래

에서부터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조금 먼 미래 

사이를 오가게 된다. 실현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

우리는 다양한 선택지를 고르게 된다. 그 선택의 결

과로 이루어진 독특한 풍경과 만나는 게 바로 우리

의 미래이기도 하다. 어떤 미래를 말하고 있든, 문

화기술로 이루어낸 새로운 콘텐츠가 기반을 둔 상

상을 그저 허무맹랑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이기

도 하다. 

이번 호에 다뤄진 다양한 검증을 거치고 있는 문

화기술에서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

기술과 테크놀로지 자체보다는 이를 다루는 사람에 

관한 이야기에 보다 주목하게 된다. 사람의 상상력

이 더해진 콘텐츠가 결국 그 문화기술을 현재로 만

들 수 있기 때문이다. 또한, 이 상상력은 방향 없이 

새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보다 편리

하게 만들고 불편을 개선해 나가는 지향점을 내부

에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. 눈앞에 놓인 최신 기

술을 무작정 장려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, 지금부터 

나중까지를 고려하는 큰 그림 아래에서 지속적인 

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. 


